
“성평등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

전력연맹 여성위원회,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 여성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전력연맹 여성위원회는 2025년 5월 20일(화) 오후 3시, 
전력연맹 회의실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산업 여성노동자
의 이름으로 대선 승리를 위한 조직적 총력 지원을 결의했다.

한국노총 전력연맹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14개 산업부문
별본부 중 하나이며, 이번 지지선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강한 연대와 결속을 다
졌으며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굳혔다.

최순희 전력연맹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외면
하고 성평등을 후퇴시킨 윤석열 정권이 에너지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을 억압하고, 
갈등과 혐오를 조장해왔다”며 “여성노동자의 권리와 전력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이
재명 대선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차별과 배제가 일상인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과 성평등을 모두 실현하는 사회적 
대전환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 지지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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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연맹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력연맹은 지난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공공성 강
화, 노동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력연맹
은 정책 실현의 핵심 주체로서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 조직적 결합과 실천을 이어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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